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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유럽 에어버스는 ′26년 9월 차세대 대형 화물 전용기 A350F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

기체의 비행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비행 단계에 착수

○ A350F 첫 번째 시험기에 비행 상태를 측정·기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약 4시간 10분 동안 

최대 25,000피트 고도에서 초기 비행 특성과 주요 시스템의 작동 상태 점검

 - 조종 입력에 따른 기체의 기본 비행 특성과 주요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비행시험에 

필요한 초기 성능자료 확보

 - 시험 조종사 2명과 비행시험 엔지니어 3명이 탑승하여 기체의 비행 상태와 주요 시스템 작동을 

확인하고 첫 비행시험 수행

○ 에어버스는 첫 번째 시험기의 비행을 시작으로 두 번째 시험기 MSN 701의 조립·도장 및 

시험 준비를 진행하고 단계별 비행 성능 검증 추진

 - 두 번째 시험기 MSN 701의 최종 조립을 마무리하고 도장 작업을 거쳐 후속 비행시험에 

투입하기 위한 준비 진행

 - 시험기 2대를 활용하여 9개월 이상의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주요 비행 성능과 시스템 작동 및 

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

□ 에어버스는 A350F에 고효율 엔진과 경량 구조를 적용하여 최대 111톤의 화물 탑재능력과 8,700km의 

항속거리를 확보하고 연료 효율 및 탄소 배출 저감 성능 강화

○ 장거리 국제 항공화물 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복합소재 기반의 경량 기체구조와 고효율 

엔진을 적용하여 수송능력과 연료 효율 개선

 - 기체구조의 70% 이상에 첨단 소재를 적용하고 경쟁 기종보다 최대이륙중량을 약 46톤 낮추도록 

설계하여 기체 경량화 및 운항 효율 향상

 - 롤스로이스 트렌트 XWB-97 엔진을 적용하여 기존 경쟁 화물기 대비 연료 소비량과 CO₂ 

배출량을 최대 40% 줄이도록 설계

○ 국제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기준에 대응하는 친환경 화물기 개발을 추진하고 첫 비행 이전부터 

확보한 수주 실적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 준비

 -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최신 CO₂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 향후 강화되는 항공기 

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 확보 추진

 - ′26년 8월 말 기준 14개 고객사로부터 총 115대의 주문을 확보하고 대형 화물기 시장에서 

약 59%의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발표

 ※ 출처 : Airbus(2026.09.29), Airbus A350F freighter successfully performs its maiden fligh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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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 에어버스, 차세대 대형 화물기 

A350F 첫 비행 완료 및 시험비행 본격화


